
무더위·코로나 뚫고 지스트에 모인 화학 영재들

< 2022년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> 진행 중
- 전국서 선발된 화학 영재 고2 19명, 2주간 지스트에 머물며 화학 이론 및 실험 ‘열공’

- 고1 온라인, 고2 대면 수업…고2 학생 중 우수 학생 선발해 국제올림피아드 출전

    



[사진 설명] 7월 27일(수) 오전 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화학과 실험실에서 <2022년 

한국화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>에 참가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실험 강사와 함

께 유기화합물 정제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다. 한국과학창의재단과 LG화학 후원으

로 대한화학회 화학올림피아드 위원회가 주최하고 지스트 화학과가 주관하는 이번 

여름학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2년 만에 온·오프라인 병행* 방식으로 진

행되고 있다. 오는 8월 5일까지 2주 동안 지스트 기숙사에 머물며 화학 이론 강의

와 실험 교육에 참여하는 19명의 고교 2학년 학생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생들

은 올해 말 예정된 겨울학교 이후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돼 내년 국제화학올림피아

드에 참가하게 된다. 국제화학올림피아드는 전 세계 중·고등학생들의 화학 실력을 

겨루는 대회로, 우리나라 학생들은 총 8회 종합순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.  

* (참고사항) 고1_온라인, 고2_오프라인 


